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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열 기자의 CAR & TRACK｜르노삼성 내수시장 톱3 탈환 히든카드

르노삼성이 내수 시장 ‘톱3’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2020년 6종의 신차를 출시한다. 내수 회복을 이끌 핵심 모델 크로스오버 SUV ‘XM3’(왼쪽)와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순수전기차 ‘조에’(ZOE). 사진제공｜르노삼성

르노삼성이 출범 20주년을 맞는
2020년 6종의 신차를 출시하고 내수시장
‘톱3’탈환에나선다.

르노삼성은 2016년과 2017년 연속 판
매 10만대를 넘는 저력을 선보였지만, 이
후 신차 부재로 2018년 10만대 벽(9만
369대 판매)을 넘지 못하며 쌍용차에 내
수 ‘톱3’ 자리를 내줬다. 올해도 연간 내
수 판매 10만대 달성(10월까지 6만
8803대)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해법은 신차
출시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사장은 사내
메시지를통해“2020년 1분기중세단과S
UV의 장점을 결합한 신개념 크로스오버
XM3 출시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2세대
캡처(QM3 풀체인지 모델)와 순수 전기차
3세대 조에(ZOE)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직원들에게재도약을위한대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베스트셀링
모델인 중형 세단 SM6, 중형 SUV QM6,
상용차마스터의상품성개선모델을출시
하면2020년내수시장10만판매와톱3달
성은충분히가능하다는판단이다.

뀫크로스오버 SUV XM3, 순수전기차 ‘조에’로승부수

2020년 르노삼성차의 내수 회복을 이
끌 핵심 모델은 크로스오버 SUV인 XM
3다. 쿠페 스타일의 우아한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시도한 XM3는 현재 러시아에
서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한 차량이 아르
키나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한국
에서는 완전히 다른 실내 디자인과 사양
등이적용될예정이다.

XM3의 정확한 재원과 사양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솔린 및 하이브리
드엔진으로출시되며르노의차세대AD
AS 시스템인 ‘마이센스’ 등이 적용될 것
으로예상되고있다.

로렌스 반 덴 애커 르노그룹 디자인 총
괄은 “크로스오버 SUV라는 콘셉트부터
굉장한 새로움과 잠재력이 있다. 글로벌
트렌드에충분히부합한다고본다”며 “프

런트, 헤드라이트, 앞뒤범퍼, 휠, 도어 하
단부까지더세련되고풍부하게마감했고
특히 인테리어가 큰 차별화 포인트”라고
한국시장에서XM3의성공을자신했다.

순수전기차 조에(ZOE)도 소비자의 큰
관심을 받는 모델이다. 한국 시장에 선보
일 모델은 3세대 모델이다. 52kWh 배터
리팩과 100kw급 전기모터를 적용한 모
델로 1회 충전으로 약 395km 주행이 가
능하다. 0-100km 가속에 걸리는 시간은
1초미만이며,최고속도는140km/h다.

퍼포먼스보다 장거리 주행 능력에 초
점을 맞춘 실용적인 소형 해치백 전기차
다. 합리적인 가격 정책이 동반되면 국내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받고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세단과SUV장점결합한XM3
세련된디자인·마이센스적용

조에, 1회충전해 395km주행
실용적인 ‘소형해치백’경쟁력

신개념 SUV XM3·전기차조에…꺠신차가뜬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포르쉐코리
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BMW코리
아, 혼다코리아, 모토로싸가 판매한 22개
차종 12만235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시정조치(리콜)한다고 3일밝혔다.
현대차 i30 7만8729대는 에어백 제어장

치 결함으로 차체 하단부 충격이 발생하면
에어백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
인됐다. 팰리세이드 3만4861대는 커튼 에
어백이 고정 볼트의 간섭으로 불완전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쏘나타 하이브
리드 2903대는 컨트롤 배선과 히터 호스간

의간섭으로경고등이점등될수있고,시동
꺼짐현상이발생할수있어리콜한다.

포르쉐 파나메라 2개 차종 5283대는 계
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리콜된다. 특정 모
드에서 브레이크 패드 마모 경고등이 표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자동차 관리
법상안전기준위반으로,우선리콜한뒤추
후과징금을부과할계획이다.

포드 몬데오 등 3개 차종 438대는 파워스
티어링 모터의 볼트가 부식되어 파손될 우
려로, 익스플로러 50대(미판매)는 2열 바깥

쪽 좌석 등받이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
콜한다.

BMW X4 Xdrive(미판매) 17대는 피니
언 기어 강도 부족으로, 330i 등 2개 차종
9대는니들베어링이엔진구동중파손가능
성으로리콜한다.

혼다 CR-V 등 5개 차종 13대는 개선된
에어백으로 재교체하는 리콜 조치가 이뤄
지며, 두카티 이륜 차종 13대는 전복 사고
발생가능성이확인되어리콜에들어간다.

원성열 기자

팰리세이드·파나메라·몬데오등 12만2350대 리콜
<현대자동차> <포르쉐> <포드>

국토교통부, 22개차종서결함발견
익스플로러·BMWX4·CR-V도리콜

BMW 코리아가
3시리즈 모델 첫
M퍼포먼스 모델
‘뉴 M340i’를 선
보였다. 트윈파

워 터보 기술의 3리터 직렬 6기통 가솔린 엔
진과 8단 스텝트로닉 스포츠 자동변속기를
장착해최고출력 387마력, 최대토크 51.0kg
·m의 성능을 발휘한다. 정지상태에서 100k
m/h까지 4.6초, 최고 속도는 250km/h에서
제한된다.복합연비는9.9km/l이다.M스포
츠 디퍼렌셜과 M 스포츠 브레이크, M 스포
츠서스펜션시스템을기본적용했고가변식
스포츠스티어링을기본장착했다.

메쉬 디자인의 M 퍼포먼스 키드니 그릴,
M 리어 스포일러, M 퍼포먼스 배기시스템
및 사각 테일 파이프 등을 채택했고, 실내는
버네스카 가죽과 M 스포츠 스티어링 휠, 센
사텍 대시보드, 하만카돈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했다. 가격은 7500만 원(부가
세포함,개별소비세인하적용가격)이다.

페라리가 레이싱
전용488챌린지에
보 모델을 공개했
다. 2016년 488 챌
린지 공개 후 3년
만에 선보이는 모

델이다.재설계가이루어진전면부는공기역
학적효율성을 30%가량증가시켰고오버행
길이도재조정됐다.라디에이터그릴공기흡
입구는더길어졌으며,범퍼의U자형흡입구
는전면제동장치로이어져스포티함을강조
했다. 범퍼 하단에는 대형 스플리터를 달아
측면환기구에서유입된공기흐름의제어및
방향 조절 성능이 향상됐다. 이런 진화를 통
해기존보다다운포스가50%이상증가했다.
488챌린지에보의새기술들은차후기존페
라리에도적용될수있다. 원성열기자

3시리즈 최강자 ‘뉴 M340i’ 첫 선

편집｜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뉴 M340i

페라리,서킷제왕488꺠챌린지에보공개

에보

<내년 신차 6종 출시>


